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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 전에 우리 큰애가 집에 오는길에 엘리베이

터에서 우리 동네 택배 기사님을 만났는데 어쩐 

일인지 내 나이를 물어봤다고 한다. 처음에는 본

인 나이를 묻는 줄 알고 “열세 살이요.” 했더

니 “아니 너 말고 너네 엄마!”라고 콕 집어서 다

시 물어보더라는 것이었다. 아이는 우물쭈물 하

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답을 못했다는 이야

기를 전했는데 나는 순간 “어머, 그 아저씨 이상

하시네. 왜 갑자기 엄마 나이를 묻고 그러셔?”하

는 말이 튀어나왔다. 그러자 옆에서 이야기를 듣

고 있던 딸이 “엄마, 그 아저씨 착해. 착한 아저

씨야.”라고 했다. 나는 그 택배 기사님을 별로 마

주칠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아이들은 같은 시간

대에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 인사를 하고 지

낸 모양이었다.

어제는 곧 퇴임하시는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연

수가 있어서 아이들 학교에 다녀왔다. 초등학교 1

학년인 셋째가 왜 학교에 갔었냐고 묻길래 교장 

선생님이 곧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했다. 그러자 

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“뭐? 교장 선생님 가신

다고? 아…… 교장 선생님 착한데……” 하며 아

쉬운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.

그렇다. 가만 보면 아이들은 사람을 착한 사람, 

나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하는 경향이 

많다. 만화 영화나 동화 속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

이 언제나 너무 뻔하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

로 구분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직 복잡한 

세상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

“착한 사람”이고 “나쁜놈”은 자기네들이 할 수 

있는 가장 심한 욕이다.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지

나칠 정도로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눠버리면 간

편해서 좋겠다 싶기도 하고 가끔은 위태롭게 보

이기도 한다. 

어른들은 좀 다르다. 복잡해도 그렇게 복잡할 수

가 없다.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

른다는 말처럼 정말 평생을 함께 해도 알 수 없

는 것이 사람이구나 싶을 때가 너무 많다. 근본적

으로는 착하지만 탐욕스러워서 때때로 해를 끼치

는 사람, 배타적이지만 친해지면 나름 의리가 있

는 사람,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정

작 위급한 순간에는 늘 교묘하게 자리를 피하는 

사람, 매사에 예의 바르고 착실하기까지한데 가

끔씩 화가 나면 이성을 잃는 사람  등등 모든 사

람에게 반전이 있기 마련이고 성향도 너무 가지

가지라 혈액형, 관상, 별자리 등을 아무리 연구하

고 따져봐도 결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지

지 않는다.

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이 기사에 오르내리고 

구설수에 휘말리는 유명인들의 이야기들도 그렇

다. 그동안 내가 매스컴에서 봐온 이미지만 믿고 

있다가 전혀 다른 민낯을 마주할 일이 생기면 이

상하게 뒤통수 맞은 것처럼 찜찜한 기분이 든다. 

특히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너

무 판이하게 다른데 양측이 서로 본인이 맞다고 

펄쩍 뛰며 정색하면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

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다. 우리는 누가 시

키지않아도 자동으로 판사가 되어 눈에 드러나

는 물증을 찾아내고 어떻게든 판단하고 심판하

려 하지만 세상 일이 또 그렇게 매번 명쾌하게 해

결되지만은 않는다. 

아이를 통해 내 나이를 물어봤다는 택배 기사 

이야기를 했더니 주위에서는 택배사에 신고라도 

해야하지 않냐고들 했다. 정말 아무런 사심이나 

의도 없이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겠지만 

어쩐지 그런 것조차 조심하고 의심해야 하는 세

상에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듯 하다. 누가 착한 

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판가름할 수 없는 

세상에서 치열하다못해 졸렬하기까지한 진실 공

방들이 끊이질 않으니 지켜보는 내내 머릿속이 

뒤숭숭하고 피곤해져온다. 

착한 사람 나쁜 사람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

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

는야 1.5세 아줌마’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인 필자가 한국 생활

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
